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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in the Fǎxiàng Yogācāra 
Buddhist treatise Chéng wéishì lùn(成唯識論) and Kyu-ji's Dasheng fayuan yilin zhang(大乘法苑義林
章). It is through Abhidharma Buddhism and then the Yogācāra Buddhism that the concep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ffliction and awakening was formulated as the Two Hindrances.  The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in the Yogācārabhūmi is organized in its final form through the 
Fódìjīng lùn(佛地經論) and the Chéng wéishì lùn. As a result, the Two Hindrances of the Chéng wéishì 
lùn are associated with two kinds of attachment, two kinds of emptiness, and two kinds of 
achievement, and play a central role in the Affliction theory and the Practice theory of Yogācāra 
Buddhism. This study focuses on the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interspersed within the Chéng 
wéishì lùn, reorienting the development of the Chéng wéishì lùn around the Two Hindrances. This 
reveals that the Two Hindrances play a central role not only in Yogācāra Buddhism's Affliction theory, 
but also in its Practice theory and Becoming Buddha. In fact, the Five stage division of the Yogâcâra 
path of practice also centers on when and how to eliminate and end the afflictive hindrances and 
obstacles to understanding rather than on specific practices. Finally, Wonhyo gave a very original 
interpretation in reconciling Yogācāra sūtras and śāstras with the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in 
the Doctrine of the Two Hindrances(Ijang ui, 二障義) and the Awakening of Mahāyāna Faith(大乘起信
論). But in Dasheng fayuan yilin zhang, Kyu-ji considered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Two Hindrances 
discussed in Chéng wéishì lùn was no more than an interpretation of the Two Hindrances. Unlike 
Wonhyo, Kyu-ji's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merely summarizes Yogācāra Buddhism's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and adopts Chéng wéishì lùn's discussion as it stands, and Kyu-ji's 
position is confirmed by Dasheng fayuan yilin zhang's discussion of the Two Hind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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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번뇌설과이장(二障)
유식문헌에등장하는이장(二障)은두가지장애인번뇌장(煩惱障, kleśa-āvaraṇa)과소지장(所知障, jñeya-āvaraṇa)을말하며각각

열반(涅槃)과보리(菩提)를장애한다는내용을갖는다. 여기서장(障)의원어는āvaraṇa로서‘덮다’·‘막다’라는의미를가지고있으며이는
불교수행의목표인깨달음을얻는데장애가된다는뜻이기도하다. 

초기불교의번뇌설은아비달마불교의번뇌(煩惱) 심소와수면(隨眠)설로정리된후98수면혹은128번뇌설등으로전개된다. 유식불교
이전에도논사들은번뇌에대한분류와탐구를통해그기반이근본무명에의거한것으로보고이를‘장(障, āvaraṇa)’이라고표현하였다. 아
함경과같은초기경전에업장(業障)·번뇌장(煩惱障)·이숙장(異熟障) 등으로그맹아의형태가나타나는것이그것이다. 그러나소지장(所
知障)이라는표현이본격적으로등장하지는않으며이용어가처음등장한것은약간후대인뺷대비바사론(⼤毘婆沙論)뺸으로부터라고볼수
있다.(유진, 286-287)  이논서에등장하는소지장의뜻은염오되지않은무지[不染汚無知]를말하는것이므로후대유식문헌의의미와는차
이가있다. 번뇌장을단멸하여불선법(不善法)을끊고, 불염오무지인소지장을단멸하여선법(善法)을생기게한다는의미가뺷대비바사
론뺸에나타난번뇌장과소지장의뜻이라고볼수있다. 대승불교시대에들어번뇌가중생들을계박(繫縛)하고깨달음을장애하는작용을한
다는의미에서번뇌를크게두범주로정리한것이바로번뇌장, 소지장이다. 아비달마시대에번뇌장과소지장에대한산재된논의가, 유식
문헌에서본격적인이장으로정립되었다고볼수있다. 이장은유식문헌에공통되게나타나지만유식학파에한정된고유의개념일뿐아니
라대승불교에공통된주제이다. 따라서유식문헌외에여래장계문헌에도이장에대한설명이등장하지만그내용은큰차이가있지않다. 다
만이장이갖는2원적구조의형태와내용은유식경론에서체계화된것이다. 

대승불교시기인도에서의이장에대한논의는6세기이후중국과동아시아에서도활발하게전개되어왔다. 동아시아에서는뺷유가사지
론뺸과뺷성유식론뺸과같은유식논서에나타나는이장에대한논의와별개로, 뺷대승기신론뺸과관련해서도이장을해석하고자하였는데그대
표적인물이정영사혜원(慧遠, 538-597)이다. 혜원은뺷대승기신론의소(⼤乘起信論義疏)뺸에서뺷대승기신론(⼤乘起信論)뺸에등장하는이
장에대한자세한분석을하고있다. 혜원은유식문헌과여래장계문헌에나타나는이장을통합하려는시도를하였다. 근1세기뒤에원효(元
曉, 617-686)는뺷대승기신론뺸과관련된소(疏)와별기(別記) 외에뺷이장의(二障義)뺸라는별도의문헌을저술하였다. 원효는혜원의영향을
받아뺷이장의뺸에서이장을표층적/심층적번뇌구조로파악하기도하였다.(Muller Charles 2013,  1195-1196) 

본논문에서는법상유식의소의논서인뺷성유식론뺸과뺷대승법원의림장뺸(이하뺷의림장뺸)에나타난번뇌론과수행론을이장을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법상유식에서이장논의가차지하는위치와그비중에대해고찰하고자한다.

2. 이장에관한선행연구고찰
이장(二障)에대한논의는6세기이후중국을비롯하여동아시아에서활발하게전개되어왔다. 앞서언급했듯이정영사혜원은뺷대승기신

론의소뺸에서뺷대승기신론뺸에언급되는이장에대한자세한분석을하고있다. 시기적으로볼때혜원은뺷성유식론뺸을편찬한현장(玄奘, 
602-664)보다앞선세대이므로현장이혜원으로부터의영향을받았다는주장도있지만별다른영향을받지않았다는것은뺷성유식론뺸에서
도확인할수있다. 원효(元曉, 617-686) 역시혜원보다후대로서뺷대승기신론뺸의논의를토대로뺷이장의뺸를별도로저술하고유식계와여
래장계의이장을통합하고있다.(찰스뮐러2015, 325) 혜원이원효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에대해서는그사상적관계에대한연구가다양
한형태로진행되고있다.

이장(二障)에대한현대적선행연구는일본에서다양한형태로행해졌다. 먼저유식문헌에나타나는이장에대한주요연구를살펴보면
다음과같다. 富貴原章信(1937)은집장(執障)의문제를처음으로다루었고, 이후소지장과관련된연구로는芳村修基(1964), 小谷信千代
(1978), 池田道浩(2000, 2003, 2011, 2013), 堀内俊郎(2005), 松下俊英(2009, 2014), 佐々⽊宣祐(2012), 倉松崇忠(2017), 太田蕗子
(2018) 등이있다. 이들연구에서는유식불교의소지장에대한내용이주류를이루고있으며, 소지장이불염오무지(不染汚無知)로분류되므
로이와관련된연구도행해졌다. 또한번뇌장·소지장이장에대한내용으로舟橋尚哉(1965)와李平来(1985)는이장을인무아(人無我)·법
무아(法無我)와연관시켰고, 池田道浩(2003)는성문·독각의법무아성취가가능한지를고찰하기도하였다. 찰스뮐러는여래장과유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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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이장설을비교하기도하였고(2015), 이를원효와혜원의이장설논의로확장시켰으며(2000, 2006), 유식불교의이장을뺷유가사지론뺸을
중심으로고찰(Muller Charles, 2004)하기도하였다.

국내에서는원효의뺷이장의뺸를중심으로연구가주로행해졌으며이에대한논문으로는정영근(1981), 이평래(1982), 기덕철(1987), 이
정희(1992), 김수정(1994), 석길암(2001), 안성두(2017) 등이있다. 원효와혜원의이장에대한비교연구로는김수정(2013), 최연식(2016), 
이상민(2020), 정은희(2020) 등이있다. 이중에서안성두는뺷이장의뺸의현료문의특징을고찰하여원효의번뇌설이뺷성유식론뺸의이장과
차이가있음을보여주고있고, 최연식은원효뺷이장의뺸의은밀문을혜원의뺷대승의장뺸｢이장의｣와비교를통해원효뺷이장의뺸의성립배경을
고찰하고있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일본의연구에서는이장중유식불교의소지장을중심으로연구하고있거나원효와혜원의비교연구가많이
행해졌으며. 국내에서는원효의뺷이장의뺸와관련된연구가주를이루고있으며혜원과의관계에대한연구도일부행해지고있다. 

유식불교의입장에서이장을고찰한국내연구로는김명실(1998), 정준기(2000), 조수동(2013), 안성두(2019) 등이있는데, 김명실은이
장의형성및소멸원리를뺷성유식론뺸에나타나는내용을통해전개하는데, 아와법의2집(執)에집착하기때문에이장인번뇌장과소지장이
일어나며이를없애는방법으로아공(我空)과법공(法空)을제시한다는뺷성유식론뺸의내용을소개하고있다. 유진은심식설의변천을정리
한후, 번뇌심소와이장의연관관계를밝히고있고, 안성두는법무아(法無我)의증득을이장과연관시켜논의하고있다.

이상의선행연구를토대로동아시아불교의이장논의에대해정리해보면, 혜원과원효가뺷대승기신론뺸의논의를토대로이장에대한정
리와분석을진행한한편현장은뺷성유식론뺸에서뺷유가사지론뺸을포함유식계경론에산재된유식불교의이장설을정리하고있다. 따라서
이장에대한뺷성유식론뺸의논의는기존유식경론에나타난이장설을종합한결과물이라고볼수있다. 현장은호법의설을중심으로뺷성유식
론뺸을편찬했으므로자신의견해를반영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했다. 이장에대한현장의독창적해석은등장하지않는다. 실제로뺷성유식
론뺸에등장하는이장의내용은법상유식전통으로이어지고있다고볼수있다.

지금까지국내및국외의현대적선행연구를살펴보았는데, 유식문헌에나타나는이장에대한논의는뺷유가사지론뺸과뺷성유식론뺸의내용
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고볼수있다. 본논문에서는뺷성유식론뺸에나타난논의를이장을중심으로재구성해서해석하고, 이를법상종의초
조(初祖)인규기의이장에대한설명과비교해서확인해보고자한다. 앞서언급했듯이원효는뺷유가사지론뺸과뺷대승기신론뺸의이장을자신
만의방식으로매우독창적으로해석하여회통하고있는데, 규기도마찬가지로이장에대한자신만의독특한해석을행하고있는지를뺷의림
장뺸의내용을중심으로확인해보고자한다. 

II. 이장의정의
번뇌(kleśa)란몸과마음을교란하고오염시켜미혹하게함으로써몸과마음을평온하지못하게하는마음작용을총칭하는말이다. 뺷입

아비달마론(⼊阿毘達磨論)뺸에서는번뇌를“몸과마음을번란하고핍뇌하게하므로번뇌라고한다. 이는곧수면이다.”2)라고정의하고있
다. 번뇌라는말은대승불교에들어와번뇌장(煩惱障)으로사용되기시작하면서소지장(所知障)과대응되는형태로쓰이게된다. 부파불교
에서는무지를염오(染汚)무지와불염오(不染汚)무지로나누는데염오무지는번뇌장, 불염오무지는소지장으로분류하기도한다. 이경우
염오무지인번뇌장은초기불교이래해탈을장애하는주요번뇌에해당된다. 

소지장에해당하는불염오무지는『대비바사론』1권(T27, 735b-c)에서그사례를볼수있다. 이논에서는붓다와2승의차이에관한구
별방법을21가지설을열거하여상세히논하고있다. 그설중하나가불염오무지를끊는것이붓다이며, 2승은불염오무지를끊을수없다는
것이다.3) 뺷대비바사론뺸에불염오무지는일체법에대한무지로서명백하게승의와세속의대상에대한무지를불염오무지라고보고있다.4) 

이경우소지장은이른바“알아야할것”을막는장애로깨달음[普提]을얻지못하게한다. 소지장은이른바대승과소승을구별하는개념
중하나로쓰이게된다. 소승에서는번뇌장을끊을수있지만소지장을제거할수는없어서인무아(人無我)의증득에만그친다. 대승에서는
번뇌장뿐아니라소지장을제거하는것이가능하며, 소승에서는불가능했던법무아(法無我)를증득할수있다. 결국소지장(jñeyavarana)
의유무는대승과소승을구별하는개념의하나가된다. 

유식문헌에서소지장의소지(jñeya)란무엇인가. 소지란알아야할것이라는일상적언어로부터한편으로수행적으로획득해야할이상
적인인식대상인진실(tattva) 혹은진여(tathatā)나다른한편으로일체법(⼀切法)이라고볼수있다. 획득해야할어떤이상적인것을가르

2) 뺷입아비달마론뺸(T28, 984a), “煩亂逼惱⾝心相續故名煩惱. 此即隨眠.”
3) 뺷아비달마대비바사론뺸(T27, 735b), “若斷⼆種無知. 謂染不染. 説名爲佛. 聲聞獨覺唯能斷染. 不斷不染. 故不名佛.”
4) 뺷아비달마대비바사론뺸(T27, 887b), “⼀切染汚不染汚癡皆永斷故. 覺了⼀切勝義世俗諸爾焔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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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만그의미는애매한측면이없지않다. 뺷불지경론(佛地經論)뺸에는소지장을일체지(⼀切智)를장애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팒���줆팒��빃(㘶)흖�휺튢�켎힂첺��쑪. 񐨺�쬂�훦쑪. 흺춞��훦�쐚훐쐚쑪.5)

여기서일체지가진여인지아니면일체법인지에대해서는그구분이애매하다. 규기(窺基)는뺷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뺸(이하뺷술
기뺸)에서소지를일체법으로정의한다.

팒�줆빭񐨺츛�쑪. 쭒휃��뷶숞첺�븉찮엖팒��뾶웒첾�쑪. 팒�쬂훊쐚�(冝)쬂튪흲짢퉂쐚쑪. 훦(猉)쐚�(걀)�죁�쑪. 츛��쫞
흖�뷶팒��빃�쓴빦[锬] 춚쫾�쬂�훦(걀猉)흲�휺숞�훐븒쑪. ...  츛��쫞흖욶줂팒��빃�쓴빦, �(冝)쬂퉣�훐븒흲팒
��(焒걀)�줂빦�쬊쑪. �븉��(걀)쐚춚흖�뷶흲��줂쐚�쬊�튾�쑪. 팒����줂쐚죁�짢��튣�쑪.6)

뺷성유식론뺸의소지장에대한정의는“인식대상과전도됨이없는본성을덮어서능히깨달음을장애하는것을소지장이라고한다.”라고
정의되고있으므로이경우의소지란인식대상+ 전도됨이없는본성(=진여)라고봐야한다. 즉일체법과진여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할수
있을것이다.

III.  뺷성유식론뺸의이장논의고찰
이장에대한뺷성유식론뺸의논의를알아보기전에, 뺷성유식론뺸의소의(所依) 논서인뺷유가사지론뺸에나타난이장(二障)에대해살펴볼필

요가있다.

1. 뺷유가사지론뺸의이장논의
 뺷유가사지론뺸은100권에이르는방대한저서로유식논서중가장초기논서에속하며주제가일관성있게전개되는논서가아니라각장

별로서로다른주제를다루고있다. 따라서번뇌설에있어서도맹아적형태는물론체계적으로정립된형태까지다양한층위로전개되고있
다. 뺷유가사지론뺸에서다루고있는번뇌설중에서이장을cbeta로검색해보면, 번뇌설의전체내용에비해훨씬적게나타난다. 뺷유가사지
론뺸의번뇌설은체계적이지않은경우가많으며이장과도무관한다양한종류의번뇌가장(障, āvaraṇa)이란이름으로나열되어있기도하
다. 또한아비달마논서에언급된번뇌설과혼재되어나타나기도한다.

그럼에도뺷유가사지론뺸의번뇌설이중요한이유는이장은물론여러번뇌설과함께언급되기때문이다. 뺷유가사지론뺸｢본지분｣에나오는
128번뇌는아비달마의98수면(隨眠)을기초로발전된것으로볼수있다.(안성두, 2003) 번뇌가128가지로정리되는이유는10종의근본번
뇌[탐(貪)·진(瞋)·치(癡)·만(慢)·의(疑)·신견(⾝⾒)·변견(邊⾒)·사견(邪⾒)·견취견(⾒取⾒)·계금취견(戒禁取⾒)]를 4성제(四聖諦)와 3계
(三界)의범주로확장시킨것이다. 128번뇌가소멸되는단계로서각각견도에서끊어지는것[⾒道所斷]과수도에서끊어지는것[修道所斷]
로나누고, 또다른범주인구생기번뇌와분별기번뇌로다시분류하고있다. 또한유식에서는식체가8식으로구성되므로, 각식에상응하는
번뇌로분류하기도한다. 이외에도뺷유가사기론뺸｢섭결택분｣에는104혹(惑)이정리되고, 뺷유가사기론뺸의｢보살지｣에는또다른범주로8종
분별을거론하고있다. 번뇌장과소지장을다루는내용은뺷유가사기론뺸｢섭결택분｣에나타난다. 지(止)와관(觀) 수행을통해10지(地)에서
제거되는장(障)을언급하는가운데번뇌장이소지장으로부터근거한다는내용이나온다.(T30, 733a) 이경우번뇌장은현행하는번뇌인반
면소지장은수면(睡眠)과같이잠복되는번뇌로언급되고있다. 뺷유가사지론뺸에는번뇌장이반복해서등장함에도소지장이같이언급되는
경우는드물고, 오히려정장(定章)이나해탈장(解脫障)과같이쓰이는경우가많다. 뺷유가사지론뺸에서는아직이장을한쌍으로묶어설명하
려는경향이확립되지않은것으로파악할수있다.

뺷유가사지론뺸｢본지분｣에서는번뇌장과소지장을성문/벽지불및보살의수행과연관지어설하고있다. 성문/벽지불종성은번뇌장은끊
고소지장은끊을수없는반면, 보살종성은번뇌장은물론소지장까지청정하게할수있다는내용이등장한다.(T30, 478c) 성문은번뇌장
을끊을수있지만소지장은끊지못하고, 보살은둘다끊을수있다는내용은이후뺷성유식론뺸 번뇌론과수행론의핵심이된다. 

뺷성유식론뺸에잘정리되어있는것과다르게, 성문은인무아[我空]를증득하여아집(我執)을끊고, 불(佛)·보살은법무아[法空]를증득하
여법집(法執)을끊는다는내용은뺷유가사지론뺸｢본지분｣에명확하게나타나지않는다. 대신불·보살이법무아에들어간다는내용만언급되

5) 뺷불지경론뺸(T26, 310c), “所知障者於所知境不染無知. 障⼀切智不障涅槃.”
6) 뺷성유식론술기뺸(T43, 235c), “⾔所知者. 即⼀切法若有若無皆所知故. 了所知智説之爲解  礙是障義. 由法執類覆所知境. 障礙正解令不得⽣ 

... 由法執類覆所知境令智不⽣名所知障. 此從所障以⽴障名. 所知之障. 依主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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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을뿐이다. 
이처럼이장이2공(空)과연결되어있고, 각각성문과불·보살로연결시키는내용은뺷유가사지론뺸에본격적으로나타나지않지만그맹아

에해당되는번뇌설을볼수있다는점에서뺷유가사지론뺸이뺷성유식론뺸과같은후대유식논서에미친영향을짐작해볼수있다.

2.  뺷성유식론뺸의이장논의
다음으로뺷성유식론뺸에등장하는이장과관련된내용을뺷술기뺸의주석을일부참고해서고찰해보기로한다. 뺷성유식론뺸은이장의논의를

바로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2공(空) 및수행계위와밀접하게연관시키고있다. 후대유식에서이장을가장체계적이고완성된형태로조직
화하고, 반열반과대보리라는수행및그계위인유식5위와연결지은것이바로뺷성유식론뺸이라고볼수있다. 뺷유가사지론뺸이나뺷섭대승
론뺸에서이장이체계적이지않고, 논서의여러곳에그내용이산재되어있는것과비교될수있을것이다. 

뺷성유식론뺸(1권)에서는귀경게(歸敬偈)를설한후바로이어서논(論)을짓는이유를2집(執)·2공(空)·2장(障)·2과(果)와연결지어설명
한다.

�뾎�쌂��쐚��쐚2빻(疾)흖쒆튢쵾뷶숞�챁훊쐚�짢흲뾎춚쫾�쬂숺않짣뾶�튢�쑪. �쬂��쐚븉�엖첺뷶��
(◝ꓨ걀)�쇐븒뾶�튢�쑪. 훊�뺂츛��짢����쁞�휺숢쑪. 쭒휃2빻(疾)��왣쯺뽾�(걀)않욶줂튢쇐휺�쑪. �(걀)�쇐쐚
븉�엖붆�펞퐿뺂칺쬂�왣펞�뾶웒첾�쑪. 퉣�빊팓븒쐚츎썒��쇐��짢퓮���왣쑪. �쬂�훦쐚팒���쇐��
짢퓮쒆칺쬲쬂�왣쑪.7)

뺷성유식론뺸을짓는목적은완전한과(果)를증득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2공(空)을알아야하고, 2장(障)을끊음으로써2집(執)에서
벗어날수있다. 이를2단계로보면다음과같다.

    2집(執) = 아집(我執)·법집(法執)   →   2공(空) = 아공(我空)·법공(法空)
    2장(障)  →   2공(空)   →   2과(果) = 진해탈(眞解脫)·대보리(⼤菩提)

먼저2집인아집(我執)과법집(法執을없애기위해서는2공이증득될필요성이있다. 그리고2집의결정체인2장(障)을끊어야2공(空)을
증득하여2과(果)에이를수있다. 이처럼뺷성유식론뺸의가장중요한목표가논서의맨처음조론(造論)의목적으로제시되고있음을알수있
다. 이구도에의거해서성유식론은처음부터끝까지일관성있게번뇌장과소지장을없애고, 해탈과보리에들어가는방법을전개하고있다. 
이러한뺷성유식론뺸의내용은친광(親光)의뺷불지경론(佛地經論)뺸에토대를두고있으며, 친광은호법(護法)의제자이므로호법의유식이
그대로반영되어있다고할수있다. 

뺷술기뺸에서는이부분을오(悟), 단(斷), 득과(得果)로나누어주석하고있다. 뺷술기뺸와규기의또다른주석서인뺷추요뺸에서는뺷성유식
론뺸의내용을부분적으로주석하고있긴해도별도의의견을제시하고있지는않다. 대신그전거가되는경론(經論)을구체적으로소개하면
서해당부분의내용을성실하게경증(經證)과이증(理證)으로뒷받침하고있을뿐이다. 

뺷성유식론뺸 제9권에는번뇌장과소지장에대해다음과같은정의를내리고있다. 

츎썒��줆칆빊팒��푪훊짢󥶯쐚훊븲���짢쐚128붆�뾂칾츎썒축뽾븉�왷쫞�찮왦펞츎썒쬂쭖쑪. �븉�찮엖���찾뺂쭎�
�휺�즃븒뺺짳튢쐫흺춞��훦�츎썒��줂빦쑪. 팒���줆칆빊팒��푪츛�짢󥶯쐚훊븲���짢쐚훋븲· �(沼) · 첺찋· 
· �· 쭒왷�쑪. �푣쒆퉇뺂�않얮�흌쐚칾튷�쓴휺튢쐫뿮쑲���훦쐚븉�팒���줂빦쑪.8)

여기서번뇌장에대한설명은뺷유가사지론뺸｢본지분｣에나오는128번뇌설을계승하면서도열반을장애한다는의미를부가하고있다. 소
지장의번뇌수역시번뇌장과같으나번뇌장이실아(實我)에집착하는측면에비중을둔반면, 소지장은같은번뇌인경우라도실법(實法)에
집착하는것을들고있으며나아가깨달음[菩提]을장애한다고정의하고있다.

7) 뺷성유식론뺸(T31, 1a), “今造此論爲於⼆空有迷謬者⽣正解故. ⽣解爲斷⼆重障故. 由我法執⼆障具⽣. 若證⼆空彼障隨斷. 斷障爲得⼆勝果故. 
由斷續⽣煩惱障故證眞解脱. 由斷礙解所知障故得大菩提.”

8) 뺷성유식론뺸(T31, 48c), “煩惱障者 謂執遍計所執實我薩迦耶⾒⽽為上⾸百⼆⼗⼋根本煩惱 及彼等流諸隨煩惱 此皆擾惱有情⾝心 能障涅槃 名
煩惱障. 所知障者 謂執遍計所執實法薩迦耶⾒⽽為上⾸⾒疑無明愛恚慢等 覆所知境無顛倒性 能障菩提 名所知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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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성유식론뺸에등장하는이장에대한전반적인내용을간략하게요약해서정리하면<표1>과같다. 

<표1> 성유식론에등장하는이장관련논의
내용 번뇌장 소지장 비고

정의

변계소집인실아로집착하는아견을첫째
로하는128가지근본번뇌및그것의등
류인모든수번뇌를말함. 유정의몸과마
음을어지럽게괴롭혀서열반을장애함을
번뇌장이라고함.

변계소집인실법으로집착하는아견을첫
째로하는악견· 의疑 · 무명· 탐· 진· 만
등으로식의대상과전도됨이없는본성을
덮어서깨달음을장애하는것을소지장이
라고함

뺷성유식론뺸 제9권

2집과의관계 아집: 상일주재하는자아가있다고집착 법집: 외부사물이나법이실재한다고집착 아공, 법공

2장의공능
- 윤회를계속하게함
- 분단생사(유루의선불선업이인, 번뇌
장이연)

- 해(解)를장애하여보리를얻지못하게함
부사의변역생사(무루의분별의업이인, 소
지장이연)

부사의변역생사의경우자비심으로중생
을돕기위해일부러태어나는것을말함

단절시얻는것 진해탈(열반증득)

- 대보리증득(붓다)
소지장은해탈을징애하지않는다. 업을일
으켜서태어남을촉진하는작용이없기때
문이다.

유정의종성차별 번뇌장과소지장이있고없음에의함 5종성각별
득과 보살이번뇌장과소지장을단박에끊고아라한은물론여래를성취

8지이상에서는현행하지않음 8지이상에서는제7식의소지장만있음
현행(종자가아님) 뺷해심밀경뺸에의거

번뇌장과
소지장의단멸

- 2승은번뇌장만단멸
- 번뇌장, 소지장의종자를영단하는것은
성도에서가능
2장의현행을조복하는것은유루도에서
도가능

- 보살은모두단멸
- 번뇌장, 소지장의종자를영단하는것은
성도에서가능
2장의현행을조복하는것은유루도에서도
가능

뺷성유식론뺸의각권에서다루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먼저뺷성유식론뺸(2권)에서는신훈종자, 본훈종자를논하면서전5식의소
지장이초지에서단절된다고말한다. 이때구생기아집, 분별기아집, 구생기법집, 분별기법집이단절된다는것이다. 뺷성유식론뺸(3권)에서
는아라한은번뇌의종자를단절하지만보살은이장을끊고아라한은물론여래를성취할수있다고말한다. 뺷성유식론뺸(5권)에서는뺷해심밀
경뺸을인용하여, “8지이상에서는번뇌가없다. 제7식의소지장만있다. 이소지장은현행하지만종자는아닌데만약그렇지않으면번뇌장의
종자도또한존재한다고해야하기때문이다.”라고하면서8지이상에서는제6식의번뇌장·소지장과제7식의번뇌장이없다는것을설하고
있다. 다음으로뺷성유식론뺸(8권)에서는여래장계통경전인뺷승만경뺸을인용하면서5주지(住地) 번뇌중무명주지(無明住地)가소지장이라
는것을밝히고있다. 또한2종생사(生死)를논하면서분단생사(分段生死)는번뇌장의소멸에의한것이고, 부사의변역생사(不思議變易生
死)는소지장의소멸이라고설하고있다. 이내용은이른바2승은분단생사를추구하지만불·보살은부사의변역생사에해당되며, 소지장은
발업과윤생작용이없어서해탈을장애하지않지만깨달음을장애한다고번뇌장과소지장의단멸이의미하는바를정확하게밝히고있다. 

뺷성유식론뺸 제9권과10권에서는이장을수행계위인유식5위와연관시켜자세하게풀이하고있다. 먼저자량위에서2취의종자는소지장
과번뇌장의종자이며이계위에서는아직2취의수면을완전하게조복하고단멸할수없다. 가행위와통달위에서본격적으로번뇌장과소지
장의현행과종자가조복되고단멸된다. 뺷성유식론뺸에등장하는번뇌[惑]을끊는과정은복(伏), 단(斷), 사(捨)의셋으로구분되어언급된다. 
여기서복이란현행을조복(調伏)하는것이고, 단이란종자를단절하는것이며, 사(捨)란남은잔기(殘氣)조차없앤다는의미이다. 또한조복
이나단절의경우도점복(漸伏)과영복(永伏), 점단(漸斷)과돈단(頓斷), 영단(永斷)으로나누어점차혹은영원히조복하거나단절하는형
태로전개된다. 따라서수행이깊어지면서이장의현행에대한조복이먼저일어나고이장의종자가끊어지는단절이나중에일어난다. 식에
서도전6식의조복, 점복, 영복이먼저일어나고제7식의조복, 점복, 영복이이어진다. 전6식보다제7식의번뇌가더근원적이고잠재적이기
때문이다. 또한수행이깊어짐에따라전6식과제7식의이장의종자가점단, 돈단, 영단으로이어진다.

먼저가행위에서는전6식의번뇌장·소지장의현행이점복된다. 번뇌장의경우통달위인견도에서전6식과제7식의현행이점복혹은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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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8지이후에서제7식에상응하는번뇌장이영복된다. 소지장의경우에는견도에서제7식상응소지장이점복되고제8지이후전6식상
응소지장이영복된다. 수도에서는번뇌장은금강유정에서전6식과제7식번뇌장이돈단이되고, 소지장은전6식상응소지장점단이고금
강유정에서전6식소지장이영단되고, 제7식소지장의돈단이이루어진다.(<표2> 참조) 

결과적으로수습위에서이장의추중을단멸하여전의(轉依)를증득하는데, 이때번뇌장을끊고대열반을증득하고소지장을끊고대보리
증득(轉捨轉得)할수있게된다. 특히소지장과관련된10중장(重障)은10바라밀수행을통해끊는다. 수습위에서는번뇌장이극히미세한
것만남아있다. 구경위에서는번뇌장과소지장이완전히단절되고진여가소지장에서벗어나는무주처열반을증득하게된다.

<표2> 유식5위에서이장의단멸9)

유식5위 번뇌장의조복/단멸 소지장의조복/단멸
자량위 전6식현행두드러진번뇌장조복(調伏)
가행위 전6식상응구생기의번뇌장현행점복(漸伏) 전6식상응소지장현행점복

통달위(견도)
~제7지 전6식상응번뇌장현행영복(永伏)

제7식상응번뇌장현행점복 제7식상응소지장현행점복

제8지 제7식상응번뇌장영복 전6식상응소지장영복
수습위(수도) 제10지 전6식상응구생기의소지장점단

구경위 금강유정 전6식상응번뇌장돈단
제7식상응번뇌장돈단

전6식상응구생기의소지장영단
제7식상응소지장돈단

이상과같이뺷유가사지론뺸과뺷성유식론뺸에나타나는번뇌장·소지장의이장(二障)을종합적으로살펴보았다. 뺷유가사지론뺸에서는이장
이맹아적성격을띠고있지만, 뺷성유식론뺸은매우구체적으로이장과열반·보리의관계에대한논의를한다. 이장에초점을맞추어뺷성유식
론뺸을전체적으로살펴본결과, 논(論)의처음부터끝까지이장을끊기위한조건과그계위를논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IV. 뺷의림장뺸｢단장장(斷障章)｣의이장논의
뺷의림장뺸은규기의독창적저술로서각기독립적인주제의29장으로이루어져있다. 뺷의림장뺸은규기가평생동안저술한것으로알려져

있으며뺷술기뺸와뺷성유식론장중추요뺸보다후대의저작으로알려졌다. 따라서뺷의림장뺸의내용은규기사상의완성된형태라고볼수있을
것이다. 뺷의림장뺸에는이장을단멸하는내용을담은｢단장장(斷障章)｣ 및2장의원인으로2집(執)을설명한｢이집장(二執障)｣을별도의장
으로두고있으며｢유식장(唯識章)｣에서도2장에대해간략히설하고있다. 본논문에서는｢단장장｣에나타난이장의내용을간략히고찰하
고자한다. 먼저｢단장장｣의내용을간추려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단장장｣은번뇌장·소지장의이장을끊는다는내용으로규기는총10문(門)을두고단장데대해분류하고있다. 10문은①석명(釋名) ②
출체(出體) ③의식분별(依識分別) ④의도분별(依道分別) ⑤의관분별(依觀分別) ⑥의행분별(依⾏分別) ⑦의품분별(依品分別) ⑧의장분
별(依障分別) ⑨소의분별(所依分別) ⑩문답분별(問答分別)의10가지이다. 각10문에서논하는내용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10)

①석명(釋名) 
석명은이름을해석하는것으로장(障)의의미및소지장·번뇌장의의미를밝히고있다. 장이란덮는다는의미이므로소지장은소지가되

는대상[境]을덮기때문에지(智)가생기지못하게한다. 번뇌장은대열반을막아현증하지못하게한다. 뺷대법론뺸 제9권을인용하여세종류
의전의(轉依)를막기때문에장(障)이며이를끊는것을단장(斷障)이라고설한다고한다. 단장을일반적인의미에서간략히풀이하고있다.

②출체(出體)
출체에서는장(障)의체를나타내며, 장(障)이란현행및종자의습기및그업과과를체성으로한다고설한다. 또한견도에서끊어지는것

으로서일체의분별을들고있다. 뺷대법론뺸, 뺷해심밀경뺸 제3권, 뺷성유식론뺸 제9권, 뺷불지경론뺸, 뺷불지경론뺸 제10권등을인용해서번뇌장과
소지장이끊어지는위(位), 유루·무루의2도와가행(加⾏)·근본(根本)·후득(後得)의3지(智)를통해이장을단절하는것을보이고있다. 이
내용은기존의경론을반복하고있으며특히뺷성유식론뺸 제9권·제10권의내용을그대로인용하고있다.

9) 뺷성유식론뺸(T31, 48b-57a)의 유식5위에 나타나는 번뇌장과 소지장의 조복과 단멸을 정리한 내용이다. 
10) 여기서는 뺷대승법원의림장뺸｢단장장｣(T45, 282a-287b)의 내용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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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의식분별(依識分別) 
식(識) 분별을다루고있으며여기서는끊어야할대상인식이어떤것인가에대한것이다. 살바다부등에서는끊어야할대상이6식에있

지만, 대승논사중안혜는소지장은제7식을제외한다른7식모두에있고, 번뇌장은제8식을제외한7식모두에있다고한다. 호법은2장은
전7식모두에있고, 장(障)으로인한업보는오직전6식에만있다고한다. 이내용역시뺷성유식론뺸의내용을그대로반영하고있다.

④의도분별(依道分別) 
도(道) 분별을다루고있는데, 여기서도는가행도·무간도·해탈도·승진도의넷을말한다. 간략히요약하면2승은근기가둔하여따로무간

도와해탈도를일으킨다. 즉가행도는2장의단절에이르고, 승진도에서는수행이진전됨에따라2장을끊는다. 무간도와해탈도에서는각각
수면을끊고, 추중을없앤다. 한편보살은이근(利根)을가지고있으므로점차장애를끊으므로별도로무간도와해탈도를일으키지않는다. 
이상의내용도뺷대법론뺸제9권과뺷성유식론뺸의내용을그대로인용하고있다.

⑤의관분별(依觀分別) 
관(觀) 분별을다루고있으며, 관을10종을나누어차례로언급한다. 첫째는유식, 둘째는2공, 셋째는3혜, 넷째는3지(智), 다섯째는4념

처, 여섯째는5인(忍), 일곱째는6현관(現觀), 여덟째는7작의(作意), 아홉째는7각지(覺支), 열째는8성도(聖道)이다. 유식이란유식관으로
써장을끊는것을말하고, 2공이란아공관과법공관으로장을끊는것을논하고있다. 이처럼10가지관법으로장을끊는내용을담고있다. 
각각의자세한내용은지면상생략한다. 

⑥의행분별(依⾏分別) 
행(⾏) 분별은다시3종으로나누는데첫째공(空)·무상(無相)·무원(無願)의행으로각각의행을통해장(障)을조복한다. 둘째고(苦)와

추(麁) 등의6행은모두유루의방편으로이를관하여무간도에든다. 셋째16행은진견도와상견도의16행을말한다. 여기의내용역시뺷현
양성교론뺸 제2권, 뺷유가사지론뺸, 뺷불성론뺸 등의설을인용하여설명하고있다. 

⑦의품분별(依品分別) 
품(品) 분별은9품으로장(障)을끊는것을말한다. 3계9지를9품으로끊기때문에81가지의품이있다. 뺷유가사지론뺸, 뺷성유식론뺸의설

을인용하여9품으로9지(地) 각각의장(障)을끊는것을논하고있다.
⑧의장분별(依障分別) 
장(障) 분별을총9가지로설하고있다. 
첫째, 이장에의한분별로서2승은번뇌장의현행과종자를단절하지만습기는단절하지못하고, 소지장의일부만영구히단절한다. 반면

보살은일체를단절한다. 
둘째, 3장에의한분별로서다시셋으로나눈다. 피(皮)·부(膚)·골(骨), 해반수면(害伴隨眠)·맹열수면(羸劣隨眠)·미세수면(微細隨眠), 혹

(惑)·업(業)·고(苦)의셋이다. 각각에대해끊는지(地)를말하고있다. 이를위해뺷유가사지론뺸 제9권을인용한다. 
셋째, 4(障)장에의한분별로서두가지가있다. 첫째는일천제의불신, 둘째는불공무명·상응무명·전(纏)·수면(睡眠)의넷이다. 무명에따

라단절하는위(位)가달라지는것을논하고있다. 
넷째, 5장(障)에의한분별로서5주지(住地)를말하며각각견일처(⾒⼀處)·욕애(欲愛)·색애(色愛)·무색애(無色愛)·무명(無明)주지이다. 

여기서앞의넷은번뇌장이고, 무명주지는소지장이다. 뺷인왕경뺸을인용해서설하고있다. 
다섯째는6가지산동(散動)으로각각자성산란(⾃性散亂)·외산란(外散亂)·내산란(內散亂)·상산란(相散亂)·추중산란(麁重散亂)·작의산

란(作意散亂)이다. 여기서는각각을간략히설명하고뺷대법론뺸 제1권과같다고만설하고있다. 
여섯째는7가지수면을들고있다. 수면은번뇌장에속하는데각각에7가지유루를배대한다. 7가지유루는견루(⾒漏)·사유루(思惟漏)·

애루(愛漏)·염루(念漏)·근루(根漏)·악루(惡漏)·친근루(親近漏)로서앞의둘이체이고뒤의다섯이이에의한것이라고한다. 모두견도소단
이다. 

일곱째는8분별이3사(事)를생하는것을다룬다. 이내용은뺷유가사지론뺸｢보살지｣ 36권에서설하는것과같다. 8분별은자성(⾃性)·차별
(差別)·총집(總執)·아(我)·아소(我所)·애(愛)·비애(非愛)·구상위(俱相違)의8가지로견소단인지수소단인지를밝히고있다.

여덟째는9결(結)로서9결중견결(⾒結)·취결(取結)·의결(疑結)은견소단이고나머지6결은수소단이다. 이어서뺷보성론뺸의9수면을언
급한다. 9수면은 수면탐욕(隨眠貪欲)·수면진(隨眠瞋)·수면치(隨眠癡)·삼독극상심(三毒極上心)·무명주지(無明住地)·견제소멸(⾒諦所
滅)·수습소단(修習所斷)·부정지혹(不淨地惑)·정지혹(淨地惑)의9가지로서견제소멸은견도, 수습소단은수도, 나머지7가지는견도와수
도모두에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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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는10번뇌로서10산동(散動)이라고한다. 뺷변중변론뺸 제1권에언급된장(障)과연결짓고있다.
⑨소의분별(所依分別) 
소의분별은신(⾝)과지(地)의둘로크게나뉜다. 첫째신(⾝)의경우번뇌장을조복하는3계9지를밝히고있다. 이를위해뺷현양성교론뺸 

등을인용하여설한다. 둘째지(地)의경우도조복하는3계9지및견도와수도, 유루·무루등에대해논하고있다. 이를위해뺷유가사지론뺸 제
69권, 제100권등의설을인용한다.

⑩문답분별(問答分別)
마지막10문으로문답으로분별한다. 주요문답으로는3세중번뇌를어디에서끊는지, 단절되는번뇌에불퇴전이있을수있는지, 만약퇴

전이라면왜단절이라고하는지, 번뇌를끊을때자상(⾃相)·공상(共相)의해석과그풀이, 번뇌를어떤순서로끊어야하는지, 견도와수도에
끊는경우돈(頓)인지점(漸)인지등을묻고자답하는형태로맺고있다.

｢단장장｣의10문이어떻게구성되어있는지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단장장｣에는뺷성유식론뺸이나뺷술기뺸 등에언급되는이장에대한추
가적인내용이나보충되는내용이들어있지않고, 법수(法數)를통해이장을아주간략히소개하는데그치고있다. 이러한경향은뺷의림장뺸 
전반에일관되게적용되고있으므로, 논점에대한깊이있는소개대신규기나름의간략한방식으로분류하여제시하고있다고볼수있다. 

먼저｢단장장｣의이름을풀이한후번뇌장과소지장의체를간략히소개하고있다. 뺷성유식론뺸 제9권·제10권의내용및기타유식경론의
내용을그대로인용하여정리하고있다. 세번째인식분별은전8식중이장이어디에있는지를다루고있고네번째인도분별은가행도·무간
도·해탈도·승진도로서유식5위중가행도이후를나타내며이는어떤계위에서이장이조복혹은단절되는지를다룬다. 다섯번째관분별은
이장을끊는수행에대한내용으로유식과, 2공, 3혜등으로부터8정도까지의수행을열거하고있다. 여섯번째행분별은삼해탈문인공·무
상·무원, 6행, 통달위에서행하는16행등을열거하고있다. 일곱번째품분별은3계9지의81품으로이장을끊는내용이다. 여덟번째는장
(障)에대한분별로서번뇌를2장(障)~10장(障)까지나누고있다. 아홉번째는소의로서의신(⾝)과3계9지를논하고있다. 10번째는문답
으로써번뇌를끊는세(世), 불퇴전여부, 돈점(頓漸) 여부등의주제를다루고있다. 

｢단장장｣에는총21종의유식경론을인용하고있는데대표적으로뺷10지경론뺸, 뺷10지경뺸, 뺷구경일승보성론뺸, 뺷구사론뺸, 뺷대반야경뺸, 뺷무
성섭론뺸, 뺷변중변론뺸, 뺷분별연기초승법문경뺸, 뺷불성론뺸, 뺷불지경론뺸, 뺷성실론뺸, 뺷성유식론뺸, 뺷열반경뺸, 뺷유가사지론약찬뺸, 뺷유가사지론뺸, 
뺷인명정리문론뺸, 뺷인왕경뺸, 뺷잡심론뺸, 뺷잡집론뺸, 뺷해심밀경뺸, 뺷현양론뺸 등을들수있다.

이로부터규기는｢단장장｣에서이장에대한자신의견해를피력하는대신, 뺷성유식론뺸 및여러유식경론을방대하게인용하여이장에대
한설을백과사전식으로정리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 

V. 맺는말
본논문은뺷성유식론뺸과뺷의림장뺸에나타난이장에대한논의를고찰하고자하는것이목적이다. 이장은부파불교시대를거쳐대승불교, 

특히유식불교에서본격적으로개념이정립되었다고볼수있다. 뺷유가사지론뺸에나타난이장에대한논의는맹아적형태이지만뺷불지경
론뺸과뺷성유식론뺸을거쳐완성된형태가된다. 완성된형태의이장(二障)은2집(執)과2공(空), 2과(果)로연결되어, 궁극적인열반과보리를
막는적극적인번뇌론의형태를띠게된다. 성유식론에서는이장을극복할필요성과그계위를자세히논하고있다. 무엇보다2집-2공-2장의
구조를확립한것이주목할만하다. 

본논문에서뺷성유식론뺸에등장하는이장에대한논의를재구성한결과뺷성유식론뺸 전체가이장을중심으로전개되었다고보았다. 이어
서뺷의림장뺸에나타난이장에대한논의를분석하여규기가이장을어떻게해석하고정리하고있는지를살펴보았다. 이를위해이장에대한
논의가집약된뺷의림장뺸｢단장장｣의내용을분석고찰하였다. 그결과규기는｢단장장｣에서이장에대한독창적해석대신유식경론에나타
난이장을종합하여정리하는데그치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는원효가뺷유가사지론뺸과뺷대승기신론뺸의이장을자신만의방식으로매우독창적으로해석하여회통하고있는것과매우다른입장이
다. 앞서보았듯이원효는뺷이장의뺸에서이장을은밀문과현료문의둘로나눈후뺷기신론뺸의번뇌설을은밀문에배대하고유식경론의의번
뇌설을현료문에두고있다. 이러한배치를두고기신론을유식보다우위에두려는시도라고볼수있다는선행연구도확인하였다. 

규기는법상종의초조로서뺷유가사지론뺸과뺷성유식론뺸을소의로하면서자기저술의거의모든내용을이들논서에기반하여해석하고자
한한계가있으므로, 원효와같은통불교적회통과해석을규기로부터기대하기는어렵다고결론내릴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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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논문은법상유식의소의논서인뺷성유식론뺸과규기(窺基)의뺷의림장뺸에나타난이장(二障)에대한논의를고찰하는것이목적이다. 부

파불교를거쳐유식불교에서번뇌와깨달음의관계에대한논의가본격적으로이장으로집약되어정립되었다고볼수있다. 뺷유가사지론뺸에
나타난이장에대한논의는뺷불지경론뺸뺸을거쳐뺷성유식론뺸에완성된형태로정리된다. 결과적으로뺷성유식론뺸에나타난이장(二障)은2집
(執), 2공(空), 2과(果)와연관이되어유식불교의번뇌론과수행론의핵심적인역할을하게된다. 

본연구에서는뺷성유식론뺸에산재된이장에대한논의에초점을맞춰, 뺷성유식론뺸의전개과정을이장을중심으로고찰하였다. 이를통해
이장이유식불교의번뇌론뿐아니라수행론과성불과정에있어서도핵심적인역할을맡고있음을밝혔다. 실제로유식5위의수행계위에서
도자세한수행법을전개하기보다는번뇌장과소지장의조복과단절이언제어떻게일어나는지가중심이되고있음을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원효가뺷이장의뺸에서유식경론과뺷대승기신론뺸의이장에대한논의를회통하는매우독창적인해석을전개한한편, 규기는
자신의저술인뺷의림장뺸에서뺷성유식론뺸에논의된이장에대한해석이상을벗어나지못했음을고찰하였다. 원효의회통불교와는다르게
규기는뺷의림장뺸에서이장에대한논의를단지유식경론의이장을정리하고뺷성유식론뺸의논의를그대로수용하고있는데, 이는규기의종
파적한계일수밖에없다는점을확인하였다. 

주제어
이장, 번뇌장, 소지장, 성유식론, 대승법원의림장, 이장의, 규기, 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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